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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엡 2:22)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필요로 하거나, 집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가 집을 세우신 이유는 그 집에 와서 살 사람들인 우
리를 위한 것이다. 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보살피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집을 세우신 것이다. 그것이 교회당 안에 모인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이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간판도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사람들이다. 하나님
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지
어져 가는 산 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신령한 집을 세워갈 “산 돌들”(벧
전 2:5)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누구인가?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갈 산 돌들이다.

  에베소서 2:20-22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완성을 향해 지어가는 건물로 비유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건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우리 모두가 돌로써 모
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

우심을 입은 자라.”(엡 2:20)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는 말씀은 그들 개인들을 가리키지 
않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전한 신앙고백을 가리킨다.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
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터와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믿고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세운 터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인격을 수양하는 수양소가 아니고, 병 고치기 위해 모여드는 병원도 아니며,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기관도 아니며, 사회에 힘을 행사하는 정치 단체도 아니며, 구제를 베푸는 자선 사업 단체도 아니
다. 봉사, 전도, 구제, 교육, 친교 이 어느 것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교회 존재의 이유와 그 위에 
지어져야 하는 유일한 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지어져 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

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해주며, 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
을 쌓아 가는 가장 중요하고 기준과 시작이 되는 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지
어져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하여 그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그의 가르침
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해 가야 한다. 

  산 돌들로 부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
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함께 자라가
야 된다”는 뜻이다. 돌로 짓는 집을 보라. 서로 돌들을 연결하여 짓기 위해서는 서로 잘 맞도록 깎여지
고 다듬어져야 한다. 이 훈련 과정과 완성을 위한 작업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 안에서 이 훈
련을 받는다. 이런 훈련과 성장과 완성을 향한 자라남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다. 그런데 이런 자람과 훈련이 없이 교회가 돌 모으기 대회를 하면 되겠는가? 누가 더 



많은 돌들을 모아 놓았는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워져 완성해야 될 
건물은 짓지 못하고 돌들만 모아놓은 교회, 쌓으려고 하면 또 무너뜨리는 교회, 쌓아 올리지 못하고 계
속 시작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나에게 모난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 자신만
이 아니라, 다른 산 돌들을 위하여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할 자임을 아는가? 나의 모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모퉁이 돌이시며 터이신 예수님께로 시작하여 연결되고, 상하 좌우로 하중
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필요하고 긴요한 산 돌들이므로 서로 비
교하여 우쭐해 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함께 연결되고, 자라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산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이다.  

칼럼 요약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와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연결하고 상합하여 지어져 가는 산 돌들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를 통해 신자는 깎이고 다듬어지고 채워지며
다른 지체들의 도움도 받고 또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함께 자라가는 산 돌들이 되어야 한다. 


